
이원재 1차관,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공공주택 건설 현장 점검

- 건설자재 수급 현황, 건설공사 일정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-  

□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일(금) 오후 1시 45분부터  

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

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

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.

ㅇ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현황과 

건설공사 중단 피해 상황, 행복주택 입주계획 등을 점검하고,

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ㅇ 동 현장은 11월 29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끊겨 콘크리트 타설이 

중단되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.

□ 이 차관은 “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9일차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

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주택건설 현장도 공사 중단 위기를 피해갈 

수 없는 상황”이라면서,

ㅇ “특히, 본 현장과 같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

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는데, 운송거부로 인해 공사가 일정에 차질이

있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안정까지 위협되는 실정”이라고 밝혔다.

☐ 이 차관은 “정부는 운송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비상수단을 

동원하여 총력 대응중”이라면서,

ㅇ “여기 계신 현장관계자께서도 입주를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보금

자리에 무사히 안착하실 수 있도록 안전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

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.“고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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